
[2017 통일영화 제작지원] 심사 총평

 제 3회 통일영화 제작 지원에 응모한 작품은 108편이었습니다. 개중 다큐 26편, 극영화 82
편.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었고, 응모해주신 모든 감독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. 올
해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처음 지원하게 되었지만, 해가 갈수록 통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
지고 있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. 

 심사위원 일동은 모든 작품들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고,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
이 있나 세심하게 살폈습니다.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더 고른 수준의 향상이 있다는 데 의견을 
일치를 모았습니다. 통상적으로 다루어지는 탈북자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전통적
인 소재 이외에도  참신한 주제와 도전의식으로 가득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. 모든 작품
들을 전부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, 그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. 이렇듯 
난망한 심사과정에서도 전통적 주제에 천착하기보단 새로운 소재와 형식적 변화로 통일 문제
를 접근하는 그 참신성에 주목하고, 분열과 절망을 전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지라
도 희망과 낙관을 길어 올리는 작품들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영화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
고 생각했습니다. 

 올해 통일영화 제작 지원에서 '평화통일대상'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김량 감독의 <실향 - 그
리움으로 돌아가자>입니다. 감독 자신이 실향민 2세로써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망각되고 
있는 '실향민'이라는 정체성을 영화적 언어로 구현해내려는 그 안간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. 
그리고 '통일미래금상'은 최미경 감독의 <있어도 없었던>입니다.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정
착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유랑하고 배회하는 풍경을 날것의 감성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
다. 이미 탈북 청소년들을 다룬 영화들이 상당하지만, 외부의 온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내려는 
기존의 시도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게 주된 심사평이었습니다. 아울러 단편 '평화통일
대상'은 '<단 하나의 확성기>, '통일미래금상'은 <첫눈>, '평화희망은상'은 <별똥>에 돌아갔습
니다. 확성기, 개성공단의 편의점, 무인기 같은 새롭고 독창적인 소재로 남북한의 문제와 통일
에 대한 염원을 섬세하게 직조해낸 단편 수작들입니다. 영화의 힘은 여전히 상상력이라는 걸 
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

 심사 과정은 심사위원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. 통일과 평화라는 광범위한 
주제 의식을 놓치지 않은 채 새로운 상상력으로 기민하게 영화적 순간을 창조해낸 수상작 감
독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. 또 안타깝게 지원 대상이 되진 못했지만, 어렵게 출품해주
신 모든 감독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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